
2026학년도 3월 학평 대비 3점 모의평가 해설

1. 정답 ④

2. 정답 ④

3. 정답 ③

다들 고생이 많습니다. 제가 배포하거나 제작할 모든 모의고사는

이렇게 제 최초 풀이 혹은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했어야하는 생각들

(야매 포함)인 실전적 풀이와 교과서, ebs, 기출을 통해 활용했었

어야 하는 내용들인 정석적 풀이를 모두 수록합니다. 많은 관심 부

탁드려요!!



1번 문항 해설 정답 ④

갑은 키르케고르, 을은 사르트르이다.

[저자의 실전적 풀이]

1. 신앙이 가장 중요? 일단 제껴 두자!
2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규범을 못여겨? 그럼 완전 도덕적이라는 건데? 근데 왜 절망하
고 신을 찾지?. 이건 아닌듯!
3. 너무 단정적인데 그리고 개념서에서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라고 봄. ㅇㅇ  

4. “실존은 본질에 앞선다.” 이 말이랑 다를게 없네 이게 정답!
5. 사르트르 입장에서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을 거고, 그럼 자유에
따른 책임은 어케 설명해? 분명 모든 책임은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고 개념서에서 본
듯



[저자의 정석적 풀이]
[정답해설]
④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이다. 그는 “실존은 본질에 앞선다.”라고 주장하며
인간의 본질은 실존 이전에 정의될 수 없다고 보았다.

[오답해설]
① 키르케고르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. 그는 신앙이 아닌 절망이 주체적 인간을 규정
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다.

[참고] 2024학년도 수능특강 126페이지
절망은 주체성 있는 단독의 인간을 규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다. 물론 절망한 사
람을 생각하지 않고 절망을 생각하는 일은 가능하다. (후략)
- 키르케고르, “죽음에 이르는 병”-

② 키르케고르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. 그에 따르면, 윤리적 실존 단계의 인간은 윤리
규범을 어길 수 있다.

[참고] 미래엔 윤리와 사상 153페이지
이 단계(윤리적 실존 단계)에서 개인은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보편적 윤리를 따르려
고 노력한다. 그러나 윤리적 개인은 윤리 규범을 어기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
불완전성을 자각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된다.

③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. 그에 따르면,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
재이다.

⑤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. 그에 따르면, 자유와 책임은 모두 인간을 불안하
게 하는 것이다.

[참고] 2024학년도 수능특강 126페이지
불성실: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데, 실존의 불안
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말함.



2번 문항 해설 정답 ④

해당 제시문의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.

[저자의 실전적 풀이]

ㄱ. 스피노자는 세상에 우연이 드러설 자리가 없다했고.. 교과서에서 분명 “모든 감정은
신적 필연성에 의해 발생한다”라고 배웠는데 ! 맞네

ㄴ. ‘존재 방식’이 뭐지? 스피노자의 개념 안에서.. 존재 방식? 결정론인가? 결정론이면
다양한게 아니라 일정하겠네! 모두 신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니까
틀렸네

ㄷ. 신적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만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면 틀린 거 겠군. 분명 개념서에
서 자기보존을 추구하는 것, 외부와의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게 인간에게 유익하다
했는데.. 그럼 이 선지는 맞네



[저자의 정석적 풀이]
ㄱ.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이다. 그에 따르면, 모든 감정은 신적 필연성에 의
해서 발생한다.

ㄷ.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이다. 그에 따르면, 신적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 외
에도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존재한다.

[참고] 천재 교과서 윤리와 사상
외부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추구할 만한 것이 많다. …(중략)… 맛있는 음식
좋은 향기, 푸른 식물의 아름다움, 장식, 음악, 운동, 연극,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
지 않고 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것으로 자신을 상쾌하게 하고 원기를 북
돋우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다. -스피노자, [에티카]-

[오답해설]
ㄴ.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. 그에 따르면, 인간을 비롯한 자연 만물의 존재
방식은 일정하다.

[참고]
자연 안에는 우연한 것이 없으며,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일정
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게끔 결정되어 있다. -스피노자, [에티카]-



3번 문항 해설 정답 ③

갑은 아우구스티누스, 을은 칸트이다.

[저자의 정석적 풀이]

ㄷ.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. 칸트에 따르면,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으로, 어떤 목
적과도 관계가 없는 무조건적 명령이다.

[참고] 천재 교과서 윤리와 사상
그런데 도덕 법칙은 명령 중에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명령, 즉
정언 명령의 형태로 제시된다 

ㄹ.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. 칸트에 따르면, 인간이 아닌 존재인 신(神)도 도덕 법
칙을 따른다.

[참고] 천재 교과서 윤리와 사상
도덕 법칙은 신조차 따르는 것입니다. 그러나 신의 의지와 도덕 법칙은 일치
하므로, 신성한 의지를 지닌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여되지 않습니
다.

[오답해설]
ㄱ.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.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인간
을 반성으로 이끌 수 있다.

ㄴ.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.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, 믿음과 소망은 변할
수 있는 덕이다.

[참고]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
인간에게믿음, 소망, 사랑이있는데, 그중사랑이가장위대하다.  왜냐하면 누구든 신의 나
라에 도달할 때 믿음과 소망은 줄어들 수 있지만, 사랑만은 더 크고 강하게 영속하기 때
문이다.


